
광주의 호윤에게라는 타이틀로 편지를

써. 사실, 광주의 동료 작가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는데, 딱히 누구를 수신인으로

할지막연해그냥 나에게글을쓰기로했

어.이편지는어려운환경속에서도좌절하

지 않고 견뎌내며 작업활동에 몰두하는 이

들에게보내는글이기도해.

안녕!호윤.

나는또다시북경이네.그래,북경.

여기에오면몸은힘들지만,마음은참편

한것같아.그곳에서복잡한관계와원하지

않지만 해야하는 일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너에겐조금미안하지만, 여기에서나

는아주작은것하나까지나에게집중할수

있어. 일년만에얻은귀한시간이지. 나는

나에게조금더집중하려고해.

버스를타고798로나선다. 알다시피, 여

기는아직버스안내원이있잖어.저안내원

은아마도새내기인것같아.한국에서흔히

말하는인턴. 그의얼굴과몸짓에서드러나

는, 이제막북경에올라온저어디작은도

시의 청년같은 매우 긴장된 표정과 하나라

도더열심히하려고발버둥치는모습속에

서처음북경에왔던나의모습을떠올리게

된다. 그가원하는미래의삶이이루어지지

않더라도좌절하지않기를. 나역시그러하

기를바래본다.

예술가의 삶은 국적을 불문하고 험난한

것같아.중국에서그것은더욱절실히체감

하게되지.최근나의북경작업실은당분간

사용금지처분을받게되었어.

물론나뿐만아니라, 대부분의여기의힘

없는 예술가들이 현재 그러하지. 소방법을

근거로하고있으나, 이것말고도예술의자

유에 대한 탄압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되

고실행되지. 소방시설확인이끝나면사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주일이 될 지

1달이될지는아무도몰라.

실은작년한해 1원한푼못받고이사를

두번이나해야만했어. 재개발을이유로작

업실이철거당했거든. 이런 방식으로 10만

에 가까운 북경의 예술가가 작업실을 잃었

고3곳의예술촌이사라졌어.그리고뿔뿔이

흩어지게되었지.

이게중국의현실이야.

권력에 친화적인 예술과 그렇지 않은 예

술을가르고당근과채찍을주며예술을조

정하려고해.어디서많이본것같지않아?

우리도경험했었잖아.그래,블랙리스트.우

리와다른게있다면,여기는아무도나서지

않는다는거지. 그렇게길들어져버린것이

겠지. 그래서, 광주의 호윤아, 길들여지면

안돼.

버스가오늘의일정인 798예술구에도착

했어.이제는많이변해카페나아트샵이많

이 생겼어. 아마도,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

때문에 작은 화랑이나 작업실들은 버틸 수

가 없었겠지. 여기도 저기도 젠트리피케이

션이네. 무슨트렌드도아니고얼마나좋은

것이라고이렇듯전지구적으로유행하는건

지.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깨어났을

때, 나는버킷리스트를작성했었어. 그때의

나는마흔정도까지나살수있을것이라고

생각을했었어. 그래서그전에하고싶은것

들을적어실행했었지.그중에하나가외국

에서 개인전하기였어. 그리고 2012년처

음북경에왔을때, 798을돌아다니며여기

어디에선가개인전을하고싶다라는생각을

했었어.그리고,드디어올9월그작은꿈이

이루어진다.

이미나는마흔을훌쩍지났고, 버킷리스

트의목표도달성했어. 그래서인지, 요즘의

나는약간목표를잃은배처럼표류하고있

는것같아.그래서이번의전시는나에게어

떤이정표같은느낌이야.이제새로운버킷

리스트를작성할때인것같아.

북경이고어디고, 앞에언급한것처럼예

술가의삶은버겁고힘든것같아.그힘든삶

속에서도좌절하지않고계속작업을해나

가는게우리의운명일거야.우리조금만더

힘을내자.

※이기획은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

았습니다.

<6>베이징-신호윤

꿈을위해북경에온것같은버스안내원에게서는열심히하루하루살아가려는모습이보

였다.

신호윤

-조선대졸업

- 광 주 미 술 상

(2017), 광주신세계

미 술 제 대 상

(2015), 대한민국종

이예술작품 공모대

전대상(2012), 하정

웅청년작가(2011)선정

-시립미술관북경창작스튜디오4기

-홍콩 Red Chamber Gallery 전속

작가,광주예술공간뽕뽕브릿지대표

젠트리피케이션의물결에휩쓸리고있는북경798지구.

아티스트들의보루798예술지구.

폐쇄된북경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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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저기서도내쫓기는신세…길들여지면안돼


